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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상위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

생의 자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자살예방자원센터

(SPRC)에 따르면 대학생의 7%가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고 하

며, 2014년 미국의 대학 신입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가 “자주 우울감을 느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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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13년 어느 상위권 대

학 보건진료소의 학생정기건강검진 보고서에 따르면, 재학생 

4,304명 가운데 12.8%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 가운데 

1%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들은 다양한 심리적인 

이유로 자살을 선택했지만, 26.1%의 학생들은 학업문제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고등학교 때까지 인생 최대의 목

표 가운데 하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누구나 부러워

할 대학에 입학한 이들은 대학 입학 당시 1~5% 이내에 들었던 

학생들이다. 이들은 그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고 그 자리까지 왔

으나, 또 다시 학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언뜻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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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s of academic weakness and to find the ways to cope with it for the students major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at the top university in Korea.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students who experienced 
academic warning and poor academic performance at A university, and a total of 207 students responded. The resul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major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or not and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each group were analyzed.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academic warning and poor academic performance. 
As a result, the group major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had a relatively low level of difficulty in form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relatively high degree of participation of activities in their departments. The group major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have a 
tendency to choose careers that are connected with their majors, and therefore, their response was relatively low due to lack of career 
goals. However, the group major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had difficulty in academic performance due to the difference in basic 
courses and the level of recognition about self-learning strategy needed for university study was relatively low compared with the group 
majoring in non-science and engineering. When they experienced academic problems, they said that their interest, support, and positive 
feedback from professors helped them recover their motivation and continue their studies.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intervention and support are needed considering the academic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major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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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은 누구나 전환기 적응의 문제를 경

험한다. 대학생이 되면서, 어떤 학생들은 가족들과 물리적으로 멀

어지고, 중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도

전과 변화를 경험한다(Lautz･Hawkins, & Perez, 2005). 대학에 

들어오면, 일단 대입이라는 이제까지의 목표는 사라진 반면, 시간

적 여유가 많이 생긴다. 들어야 할 수업, 출결사항, 공부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꾸려나가야 한다. 또, 고등학교 때까지는 놀고 

싶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공부를 이유로 미뤄두었다가 대학에 

입학하자, 공부 이외 다른 취미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연애 등의 

대인관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전환 과정

에서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사회가 그들에게 무

엇을 기대하는지 알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도 못하고 학업부진을 

경험할 수 있다(Brady･Allingham, 2007) 심각한 학업부진에 빠

진 학생들은 학사경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대학 

신입생 중 약 70%가 첫 학기에 대학입학을 후회하거나 대학을 

떠날 생각을 했으며, 그 가운데 학업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영재, 2006). 또한 대학 신입생들은 상급생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데

(김계현 외, 1995, 이혜성 외, 1989, 황상하, 1995), 특히 대학 

1-2학년 때 학사경고를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이지희･신

효정, 2016)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어떤 학생들은 이런 시기를 잘 극복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기

도 하지만, 또 다른 학생들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대학생활을 

정상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낙오자가 되기

도 한다(김계현 외, 1995). 특히,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학교나 

사교육의 적극적인 학습지원 아래 학업을 이어온 학생들의 경

우에는, 스스로 학업내용을 선택하고, 학습을 적절히 해내야 하

는 대학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다(전보라･김정

섭, 2015). 이 가운데 특히, 학사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자아개념이 손상

된다고 보고하였다(장애경･양지웅, 2013; Hanger et. al., 

2011). 스스로에 대해 수치심, 실패감, 부적절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미래와 학업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잃었으며, 일부는 상

당히 오랜 시간 우울감에 빠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

되기도 하였다(Sage, 2010). 학사경고로 인해 유발된 지나친 

죄책감과 좌절, 그리고 자아개념의 손상은 학생이 학업 동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장애경･양지웅, 2013; Peterson･

Barrett, 1987; Weiner, 1985), 대학 생활에서 위축되거나 학

습을 포기하여 반복된 학사경고를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강순화 외, 2000; 김나미 외, 2014; Hanger et. al., 2011).

대학 입학 당시, 학업 우수학생들 역시 이러한 학사경고 및 학업

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9 대학 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최상위권에 속하는 어느 대학의 경우 한해 중도탈락 학생 가운데 

100명 이상이 학사경고로 인해 학교를 떠난다. 고등학교 때까지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

의 중도탈락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

다. 명문대일수록 학점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

한 좌절감을 깊이 경험하는 학생들도 많다. 학업우수 학생들은 

학업성취 경쟁이 치열하거나 경쟁에서 실패를 경험할 경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보다도 정서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

(Altman, 1983; Delisle, 1990). 구미순(2006)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학생보다 우수학생의 경우 경쟁상황에서의 불안 및 부정적 

정서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모든 평가 결과가 자아개

념이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평가의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자아정체감 이론

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해준다. 즉, 학업 우수학생들은 일반학생

들보다 학업성취 및 평가결과에 더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 영

향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김영빈, 2008). 게다가 최근 

대학들은 다양한 입학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어서 이들

의 기초학력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수업

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안에서 다시 좁힐 수 없을 것 같은 격차

가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 우수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학계의 논의나 학업우수자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원책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입학 당시 학업 우수 학생들 가운

데 학업부진을 경험하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학업부진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학업 부진에 대처

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 우수학생들이 학

업 성취를 회복하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함은 물론이고 각 개인

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업 부진자의 특성 및 원인

학업 우수집단과 학업 부진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학업 부진 

학생들의 특성을 밝혀낸 연구들은 학업 저성취 집단이 상대적

으로 학업 동기가 낮다는 점에 동의한다(강순화 외, 2000; 임이

랑･오인수, 2016). 학업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사경고 

경험 연구들을 살펴보아도 학사경고의 이유로 학업동기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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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장 먼저 꼽고 있다(장애경･양지웅 2013, 이지희･신효정, 

2017). 이들은 대학 입학 전,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열심히 공

부해서 지쳐버렸거나,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성적에 맞춰서 진

학하게 되어 학교 및 학과 만족도가 낮고, 공부에 대한 흥미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해 학업 이외 활동에 

전념하거나 전공과는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전공 공

부에 대한 동기가 낮아 학과 공부에 소홀하여 학업부진을 보이

는 경우도 있다(박종향 외, 2017).

학업부진의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공부 습관 

및 시간관리 상의 어려움이다. 선행연구들도 학업 부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습습관이 잡혀 있지 않고, 시간관리에서 매우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학습전략이 부족하다고 언급한다(강순화 외, 

2000; 이지희･신효정, 2017; 임이랑･오인수, 2016). 학습 태도

와 관련된 어려움은 고교 때까지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던 학업 

우수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 공부가 고교에서의 공부와 크

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고교 때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된다고 기대하며 입학하는 학생의 수도 적지 않으며(장애

경･양지웅, 2013),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벼락치기(이지희･신효

정, 2017)를 하는 습관 등은 학업 우수학생들의 학업부진의 원인

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이 되면서 늘어난 자유시간에 

대해 잘 관리하지 못해 수업에 지각하거나 결석한다거나, 지나치

게 게임에 몰입하거나 공부 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도 

학업부진의 원인으로 나타났다(장애경･양지웅, 2013). 또한 진로

에 대한 고민, 가족관계, 대인관계,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 정신 

건강의 어려움 등은 학생들의 학업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강순화,외, 2000; 이지희･신효정, 2017).

특히 이공계열 학생들은 기초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의 격차로 

인하여 학업부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학교에 입학한 

대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출발선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상위

권 대학에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

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공 공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이지희･신효정, 2017). 박승철

(2012)은 공학계열 학생의 입학전형과 중도탈락과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연구에서 정시전형 입학생이 수시전형 입학생과 비

교할 때 4%이상 높았고, 중도탈락 실현 시기도 상대적으로 빠

르고 자퇴에 의한 중도탈락 비율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입학전형보다는 공학계열일수록 학과공부나 진로 문제로 인하

여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

다. 김옥분과 조영복(2019)의 연구에 따르면 공과대학 재학생 

중 학사경고를 경험한 학생들과 일반학생과의 학습전략을 분석

한 결과, 학사경고 경험자들은 경쟁동기, 시간관리 및 노트필기 

등 학습전략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계열별 학생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공계와 비이공계로 

구분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입방법을 구분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업부진에 대한 대처 및 극복

학업부진을 겪는 학생들이 이에 대해 어떤 대처 방식을 보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를 극복하는 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들이 

2000년 이후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학습 

부진에 대한 극복요인을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습부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삶에 대한 책임감(권해수･송수진, 2016; 주영아 외, 

2012)을 가지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관리를 나간다는 

점(장애경･ 양지웅, 2013; 권해수･송수진, 2016)이 연구에서 주

로 언급된다. 외적 요인에는 주로 부모, 친구, 교수 등의 사회적 

지지(권해수･송수진, 2016; 이지희･신효정, 2017; 장애경･양지

웅, 2013; 주영아 외, 2012)를 주요 변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경우에는 여학생에게는 중요한 극복의 

요인이 되지만 남학생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권해수･송수진, 2016). 해당 연구에서는 

학사 경고 극복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대

학생의 경우 성취 지향적 가치, 목표의식과 책임감, 행동 중심 

자기 관리가 극복의 요인이라고 밝힌 반면, 여자 대학생의 경우

에는 사회적 지지와 관계 지향적 가치, 정서 중심 관리가 극복

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주목해야 할 학습부진 대학생들의 특성은 스스로 자신의 학

업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권해서･송

수진, 2016; 김명찬, 2013). 이러한 태도는 학습부진을 경험하

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업 부진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동기 부여를 위해 진로 목표를 설정을 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

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의 학생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도움 요청의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

라, 느끼더라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으며, 이것이 지속되면 

반복적으로 학사경고를 받고 중도탈락하는 경우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학사경고를 극복한 이공계 학업 우수학생들을 연구한 장애경과 

양지웅(2013)은 이들의 특성을 태도, 행동, 지지의 측면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태도 면에서 학사경고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 동

기 부여를 위해서 목표를 설정한다고 한다. 또 행동 면에서는 세

운 목표를 실천하고 생활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지지를 

살펴보면, 부모님, 교수님, 친구, 애인 등의 정서적 지지를 받거나, 

군에 다녀와서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입학 

성적 우수자 가운데 학사경고 경험을 연구한 이지희와 신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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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의 연구에서도 학사경고자에게 교수님 및 상담자의 조언, 

동료 및 선후배의 위로와 조언, 부모님의 믿음 등이 학업을 포기

하지 않고 지속해나가거나, 새로운 진로를 설정하게 되는데 도움

이 되었다고 한다. 또 학업 수행을 위한 대책으로는 학사경고자들

은 교수님과의 소통 및 교류를 통해 조언을 얻고 대안을 상의하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 및 튜터링 등의 학교 차원에서

의 적극적인 학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

하여 학업 우수 학생들이 왜 학업 부진을 겪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대처하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밝혔

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나,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내용을 일

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최우수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으로 알려진 A대학의 학업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적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학업적 어려움의 원인

과 대처 방식을 파악하고, 연구 참여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

히 이공계열과 비이공계열 학생들을 구분하여 계열별로 분석하고 

특성에 따른 개입방법을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사경고를 받기 이전에 학업 부진이 선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저학점을 받은 학습부진자를 

연구 대상으로 확장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비이공계 저학점자 및 학사경고

자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가?

둘째,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비이공계 저학점자 및 학사경고

자들이 지각하는 학업 부진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가?

셋째,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비이공계 저학점자 및 학사경고

자들이 학업부진에 대처하는 방안은 어떠하며, 어떤 차이를 보

이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혼합방법 순차적 설명설계(mixed-methods 

sequential explanatory design, Creswell, 2003) 방식을 사

용하여 양적 방법을 주 연구 방법으로 하고 질적 방법을 보조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혼합설계는 양적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을 

더 잘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고 알

려져 있다(Creswell, 2003; Morse, 2003). 본 연구는 A대학의 

학업부진 및 학사경고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학업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처 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 인

터뷰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양적 자료를 수집한 후에,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연구 참여자 중 5명을 섭외하여 개방형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획득하여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가. 설문지 구성

학사경고와 학습부진자 관련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학업부진

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요인 및 질문을 종합

하여 구성하였다. 이후 교육학 전문가 3인의 자문검토와 학사

경고의 경험이 있는 학생 2명이 참여하여 수차례 수정･보완하

였다. 최종 설문지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Table 1)

Table 1 설문지 구성

구분 구성내용 선행 연구 문항수

일반
정보

인적사항, 경험 학기, 학습부진 
및 학사경고경험횟수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6),

전호정(2017)

12

특성

전공, 

진로

전공 선택 이유, 전공 만족도, 

전공 진로 일치도, 진로 계획, 

학과 참여도
권석만 외(2010) 6

학업

학업 관련 첫 좌절 시기, 학업 
성취 만족도, 성적 중요도, 평균 
공부시간, 과제에 들이는 노력, 

시험에 들이는 노력, 학업 관련 
어려움, 결석 횟수

전호정
(2017)

9

생활 및 
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주변인에 대한 
만족도, 대인관계 유형, 대인관
계 어려움 정도, 고민 의논 상대, 

수업 외 시간 투자 영역, 아르바
이트 투자 시간, 학업 외 컴퓨터 
사용 시간, 음주 횟수, 자신에 
대한 만족도, 대학 입학 후 첫 
좌절 시기

권석만 외(2010) 13

학업 
부진 
경험

원인
전공의 영향, 저학점 및 학사경
고의 일반적 이유, 학사경고의 
학업적 이유

김명찬(2013),

권석만 외(2010)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6),

전호정(2017)

3

대처 및 
극복

- 학사경고를 받은 직후 행동, 

극복여부, 극복이유, 도움구
하기 여부

- 도움의 대상, 도움 요청의 결과, 

극복하기 위해 실행했던 것
- 학교 프로그램 및 학내 상담

센터 프로그램 중 극복에 도
움이 된 것

김명찬(2013),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6),

전호정(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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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 참여자

연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A대학 재학생이며, A대학은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국내 1위의 종합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다. 설

문조사는 A대 학내사이트를 통해 2019년 3월과 5월 두 달간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저학점 및 학사경고 학

생들에게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를 지급하였다.

Table 2 설문 참여자

항목

저학점자 학사경고

총합(%)비
이공계

이공계
비

이공계
이공계

경험 
횟수

1회 26 50 16 27 119(57.5)

2-3회 7 25 10 26 68(32.9)

4회 이상 3 15 2 0 20(9.6)

출신고

일반고 22 69 18 37 146(70.5)

외고/국제고/과고 7 10 4 6 27(13)

자율형/자립형고 4 9 5 6 24(11.6)

기타1) 3 2 1 4 10(4.8)

입학
전형

수시지역균형 4 20 5 4 33(15.9)

수시 일반 17 25 9 22 73(35.3)

수시기회균형 4 11 3 3 21(10.1)

정시 일반 10 32 11 20 73(35.3)

기타2) 1 2 0 4 7(3.4)

빈도(%)

36

(17.4)

90

(43.5)

28

(13.5)

53

(25.6) 207

(100)
126(60.9) 81(39.1)

저학점자의 경우, 평점 4.3만점에 1.7(C-)이상 2.5미만의 

학점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고, 학사경고자의 경우에는 해

당 학교의 규정에 따라 평점 1.7(C-)미만의 학점을 받은 학

생들을 포함하여 총 20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설문 참

여자 중 저학점자는 60.9%, 학사경고자는 39.1%이며, 이 가

운데 비이공계 저학점자는 17.4%, 이공계 저학점자는 

43.5%이며, 비이공계 학사경고자는 13.5%, 이공계 학사경

고자는 25.6%였다.

다. 설문 분석 

설문 분석은 문항의 내용에 따라 분석 방법을 구분하였다. 저

학점자와 학사경고자의 전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은 빈도수와 

백분율을 기술하였다. Likert 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은 저학점자

1) 예술/체육고, 외국소재고, 검정고시 등
2) 학사편입학, 글로벌인재특별전형 등

와 학사경고자 각각의 집단 내에서 이공계 학생과 비이공계 학

생 집단으로 구분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3. 심층면담

가. 심층면담 참여자

A대학에서 학습부진과 관련한 이공계 및 비이공계 학생들의 

경험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병행하였

다. 면담 대상은 학사경고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학사경고가 학습과 관련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혹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상태라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습부진

의 정도 및 학사경고 횟수, 극복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고려

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Table 3).

Table 3 면담 참여자

성별 전공계열 학번
등록

학기수
누적
평점

학고
횟수

입학전형

최성현 남 이공계열 2013 8 2.33 3회 글로벌 인재 

이종태 남 이공계열 2015 6 1.90 3회 정시

김소연 여 비이공계열 2011 13 2.85 2회 수시 지역균형

박소은 여 비이공계열 2014 9 2.93 1회 수시 일반

양민준 남 비이공계열 2017 5 2.96 2회 정시

* 면담 참여자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음

나. 심층면담 프로토콜 및 분석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 참여에 대한 의향을 확인한 후, 

동의한 학생들에 한하여 연구의 주제, 참여자로서의 권한, 비밀

유지 등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심층면담을 위하여 대학 

입학 후 학습 동기와 흥미, 수업참여, 학습부진 대처방법 등이 

포함되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대학의 교육환경, 특히 수업 장면과 교수 면담 상호작

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학습부진에 영향을 끼치는 대학의 교

육환경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면담은 1회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심층면담의 내용은 녹음 

후 전사된 뒤 자료로 활용되었다. 학생들에게 과거 성장과정에

서의 학습과 관련한 경험, 학습의 의미 등을 스스로 돌아보며 

학습생애사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 자료들을 반복하여 읽으며 중요한 내용에 코

드를 부여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편향성과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진들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검토하고 코딩 결

과를 상호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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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이공계열 vs 비이공계열 집단별 특성 

가. 전공 및 진로 관련 특성

전공만족도, 전공과 진로 일치도, 학과 참여도는 5점 리커드 

척도를 활용하였다(1점 ‘매우 그렇지 않음’, 3점은 ‘보통’, 5점

일 경우 ‘매우 만족’, 혹은 ‘매우 그러함’). 그 결과 전공만족도, 

전공과 진로 일치도, 학과참여도 모두 낮은 수준이지만, 저학점

자 집단이 학사경고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Table 4). 

저학점자 집단 내에서는 비이공계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이공

계 학생들보다 높았으며, 전공과 진로 일치도, 학과참여도는 이

공계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학과참여도의 경

우, 비이공계 저학점자와 이공계 저학점자 집단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사경고자 집단 내에서는 전공만

족도의 경우 비이공계와 이공계 학생들이 거의 비슷했고, 전공

과 진로일치도, 학과참여도에서 이공계 학사경고자의 점수가 

더 높았다. 

Table 4 전공 및 진로 관련 집단별 차이 검증

전공 및 
진로

저학점자 학사경고자

비이공계 이공계 t 비이공계 이공계 t

전공
만족도

3.08

(0.87)

2.90

(1.02)
.95

2.68

(1.02)

2.68

(1.01)
-.003

전공과 진로 
일치도

3.14

(0.09)

3.25

(0.97)
-.584

2.68

(0.91)

3.15

(1.07)
-1.99

학과
참여도

2.17

(1)

2.91

(1.23)
-3.22* 1.96

(1.10)

2.04

(1.19)
-0.27

*p<.05

전공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내가 원해서’라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에 맞춰서’ 들어오거

나, ‘취직이 잘 되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부모

님이 원해서’라는 응답은 5% 미만으로 낮았다. 학업 부진을 경

험하기 이전에 진로 계획에 대해서는 저학점자의 29.4%, 학사

경고자의 35.8%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저학점자와 학사경고자의 약 30%의 학생들이 진로 목표

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저학점자 집단은 유학 

및 대학원 진학을 계획한다는 응답이 28.6%로 2위를 차지했으

나, 학사경고자 집단은 취업이 17.3%로 2위를 차지하였다.

나. 학업

저학점자와 학사경고자들의 학업성취만족도와 성적중요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이들은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해서 만

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주로 하였으며, 성적에 대한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것(보통 이하)으로 나타났다. 학사경고자의 경우에는 

이공계 학생들이 비이공계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업성취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점자와 학사경고자 모두 학업 관련한 첫 좌절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중간고사 후’(각각 54%, 50.6%), ‘첫 수업 후’라

는 응답이 많았고, 이들의 65% 이상이 첫 학기 수업 직후와 중

간고사를 치른 후에 학업관련 좌절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이공계열 학생들은 학업관련 좌절을 경험한 

시기도 상대적으로 빨랐다(Table 5). 

Table 5 학업관련 첫 좌절 시기 

저학점자 학사경고자

비이공계
(N=36)

이공계
(N=90)

합계
(%)

비이공계
(N=28)

이공계
(N=53)

합계
(%)

첫 수업 후 2 19
21

(16.7)
4 8

12
(14.8)

중간고사 후 20 48
68

(54)
16 25

41
(50.6)

기말고사 후 2 2
4

(3.1)
1 3

4
(4.9)

학점취득 후 4 11
15

(11.9)
3 5

8
(9.9)

기타 8 10
18

(14.3)
4 12

16
(19.6)

학업 관련 어려움의 이유로 저학점자의 경우 이공계, 비이공

계 모두, 시험 준비,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비이공계 학생들은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공계열 학생들은 기초 학력 부족 및 수업 난이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학사경고를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이공계열 학생들은 시험준비, 기초 학력 부족 및 수업난이도,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이공계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기초 학력부족 및 수업 난이도로 인한 어려움을 크

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하루 공부시간을 

보면, ‘거의 하지 않거나,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

장 많았다. 과제에 들이는 노력도 ‘마감 임박해서 겨우 준비하

고 낸다’는 응답이 35~40%에 달했다. 시험에 들이는 노력은 

‘시험에 임박해서 벼락치기한다’는 응답이 1순위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 순위로는 ‘걱정만 하고 공부는 하지 않는다’고 응답

하였다. 결석 횟수는 저학점자의 경우 1-2번, 학사경고자의 경

우 7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다. 대학생활과 적응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저학점자의 경우 이공계, 비이공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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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학사경고자들은 

불만족에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주변인에 대한 만족도는 

집단 모두 보통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어

려움에 관하여(5점 척도) 약간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공계, 비이공계 저학점자 간에는 대인관계 어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

이공계 저학점자들은 이공계 저학점자들보다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집단이 보통 이하라고 응답하였는데, 학사경고

자가 저학점자보다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6).

Table 6 생활 적응 관련 각 집단별 차이검증

저학점자 학사경고자

비이공계 이공계 t 비이공계 이공계 t

대학생활
만족도

3.06

(0.83)

3.11

(0.97)
-.30

2.64

(1.10)

2.57

(1.03)
.31

주변인 
만족도

3.33

(0.99)

3.48

(1.05)
-.71

3.14

(1.01)

3.09

(1.02)
.20

대인관계
어려움

2.53

(1.08)

1.98

(1.01)
2.71* 2.46

(0.96)

2.13

(1.06)
1.39

자신에 대한 
만족도

2.89

(0.85)

2.80

(1.05)
.45

2.29

(1.27)

2.42

(1.36)
-.42

대인관계유형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이 ‘소수의 친구들과만 

친하게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고민의논 상대로는 

저학점자의 경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 학사경고자의 

경우에는 1-2명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42%로 1순위인 것으

로 보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대인관계의 폭이 넓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업 외 시간 투자에 관하여 비이공계 저학점자는 인터넷 및 

게임, 취미생활, 대인관계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이공계 저학점

자는 취미생활, 동아리 및 과외활동, 대인관계 순으로 응답하였

다. 이 문항에 대해 비이공계 학사경고자는 동아리 및 과외활

동, 취미활동 순으로 응답하였고, 이공계 학사경고자는 인터넷 

및 게임, 동아리 및 과외활동 순으로 응답하였다. 아르바이트 

시간은 저학점자와 학사경고자 집단 모두 50% 이상이 아르바

이트를 하고 있었고 학업 외 컴퓨터 사용시간은 ‘4시간 이상’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4%, 34.6%로 나타났다.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점 등

을 감안할 때 음주보다는 아르바이트나 학업 외 컴퓨터 등이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업부진 경험

가. 학업부진 경험 시기

학업부진을 경험한 시기는 저학점과 학사경고 집단 모두 1, 2

학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저학점 경험은 1학년, 학

사경고는 2학년이라는 응답이 높았다(Table 7). 학사경고나 학

업부진을 경험하는 시기가 보통 1학년 및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학업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입학

초기부터 학업수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이 개입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7 학업부진 경험 시기

학년-학기

저학점자 학사경고자

비이공계
(N=36)

이공계
(N=90)

합계(%)
비이공계
(N=28)

이공계
(N=53)

합계(%)

1-1 11 32 43(34.1) 8 15 23(28.4)

1-2 9 30 39(31.0) 2 10 12(14.8)

2-1 5 28 33(26.2) 7 22 29(35.8)

2-2 8 29 37(29.4) 6 19 25(30.9)

3-1 5 15 20(15.9) 6 5 11(13.6)

3-2 3 10 13(10.3) 5 6 11(13.6)

4-1 3 5 8(6.3) 2 2 4(4.9)

4-2 1 1 2(1.6) 2 1 3(3.7)

이상 2 1 3(2.4) 2 5 7(8.6)

선택한 전공이 저학점 및 학사경고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

부에 관하여 이공계 학사경고자만이 50%이상 ‘그렇다’라고 응답

하였고, 저학점자와 비이공계 학사경고자의 경우 약 40% 정도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많은 학생들이 학과 전공이 저학점

과 학사경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학업부진 원인

낮은 학점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공계열 저학점자는 

비이공계와는 다르게 ‘학습전략을 몰라서’, ‘수업 따라가기가 힘

들어서’ 라는 응답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able 8). 이공계열 학생들은 시간관리/생활관리

가 어렵기도 하지만, 기초학력의 차이나 학습전략의 부재가 학

업부진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 저학점자나 학사경고자들이 비이공계 학생들보다 ‘수

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학습전략을 몰라서’ 등의 학업적인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이공계 저

학점자 및 학사경고자들은 심리적 문제를 학업 부진의 원인으

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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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학업부진 원인에 대한 집단별 차이검증

저학점자 학사경고자

비이공계 이공계 t 비이공계 이공계 t

학업

수업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2.83
(1.08)

3.32
(1.37)

-2.11*
2.39

(1.31)
2.89

(1.46)
-1.50

학습 전략 몰라서 2.97
(1.11)

3.39
(1.22)

-1.78
2.36

(1.42)
3.11

(1.46)
-2.23*

계획된 목표 도달 곤란 3.42
(1.05)

3.31
(1.14)

0.48
2.93

(1.56)
2.96

(1.40)
-.10

전공 및 
진로

전공 관련 동기 및 흥미가 
낮아

2.81
(1.21)

2.94
(1.15)

-.60
2.82

(1.33)
2.85

(1.43)
-.84

전공 이외 공부 (고시 등) 
몰두

2.06
(1.19)

1.66
(1.12)

1.77
1.5

(0.88)
1.55

(1.07)
-.20

정보 
부족

주요 학사 정보 몰라서 1.89
(1.14)

1.64
(0.90)

1.27
1.75

(0.97)
1.96

(1.26)
-.78

수업/시험 정보 공유할 친구
없음

2.94
(1.09)

2.69
(1.25)

1.07
2.21

(1.40)
2.58

(1.47)
-1.10

심리문제 심리적 문제로 힘들어서 3.44
(1.16)

3.04
(1.37)

1.54
3.5

(1.60)
3.04

(1.53)
1.27

생활

동아리 및 학업 이외 활동 
몰두

2.64
(1.27)

2.94
(1.44)

-1.11
2.75

(1.32)
2.68

(1.60)
.20

시간관리 /생활관리 어려워 3.78
(1.10)

3.74
(1.04)

.16
3.46

(1.20)
3.62

(1.36)
-.52

경제적 어려움 
아르바이트, 취업

2.25
(1.16)

2.11
(1.24)

.58
1.64

(0.91)
1.81

(1.26)
-.63

건강 상태가 나빠서 1.81
(1.01)

1.56
(0.96)

1.30
2.25

(1.32)
1.62

(1.20)
2.10*

*p<.05

다. 학업부진 대처 

저학점이나 학사경고를 받게 된 직후에 한 행동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주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음’, ‘혼자 대책을 

강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학업부진 경험 직후 행동과 유사하게 저학점자와 학사경고자

들 가운데 도움을 요청한 학생들은 30% 미만으로 도움을 구하

지 않는 학생들이 2배 이상 많았다(Table 9). 대부분의 학생들

이 주변 친구, 부모님, 과사무실, 교수님 등에게 알리지 않았고, 

비이공계열 학생들 중에서 학사경고자보다는 저학점을 경험하

는 경우에 더욱 주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별다른 대책도 없이 

학업부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경향을 보였다. 비이공계 저학점

자는 이공계 저학점자보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거나 조언을 구

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는 친구, 부모님, 선배라고 답하였다. 

이공계 저학점자와 학사경고자들은 교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는 학생들이 소수 있었으나, 비이공계의 경우에는 매우 적었다. 

도움을 요청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 집단 모두 보통 이상(5점 

척도)이라고 답하였으나 비이공계열 학생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는 응답도 있었다. 비이공계 학사경고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

수도 적었고 요청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만족도 수준도 이공계 

학사경고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Table 9 학업부진 이후 도움구하기 여부와 도움 대상

저학점자 학사경고자

비이공계
N=36

이공계
N=90

합계
(%)

비이공계
N=28

이공계
N=53

합계
(%)

도움
요청

예 8 27 35
(27.8) 2 19 21

(25.9)

아니오 28 63 91
(72.2) 26 34 60

(74.1)

도움 
요청 
대상

부모님 4 9 13
(10.3) 2 7 9

(11.1)

친구 3 20 23
(18.3) 1 13 14

(17.3)

애인 0 0 0
(0.0) 0 0 0

(0.0)

선배 2 11 13
(10.3) 1 8 9

(11.1)

형제/
자매 1 1 2

(1.6) 1 1 2
(2.5)

학과조교 0 0 0
(0.0) 0 0 0

(0.0)

교수님 1 4 5
(4.0) 1 8 9

(11.1)

교내
상담실 3 4 7

(5.6) 0 8 8
(9.9)

라. 학업부진 극복

학업부진 극복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학점자의 37.3%, 학사경

고자의 45.7%가 극복했다고 응답하였다. 극복한 이유는 이공계 

및 비이공계 저학점자와 학사경고자 모두 ‘스스로 마음을 다잡

고 노력한 결과’라는 응답이 많았고, ‘진로 목표가 확고하여’라

는 응답도 있었다(Table 10).

Table 10 학업부진 극복 이유

극복이유
저학점자 학사경고자

비이공계 이공계 t 비이공계 이공계 t

가족들의 지지로 2.38
(1.33)

2.5
(1.35)

-.26
3.08

(1.51)
2.36

(1.38)
1.45

친구, 선배들의 도움 2.69
(1.32)

2.65
(1.35)

.10
2.17

(1.27)
2.36

(1.25)
-.44

교수님의 도움으로 1.69
(1.32)

1.65
(0.98)

.13
1.25

(0.45)
1.88

(1.39)
-2.05*

학과의 지원및 관심 1.23
(0.44)

1.65
(1.20)

-1.21
1.33

(0.49)
1.84

(1.18)
-1.42

학내 상담센터 도움 1.46
(1.13)

1.41
(0.86)

.16
1.92

(1.00)
1.56

(1.08)
.96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 결과로

4.69
(0.63)

4.56
(0.86)

.51
3.83

(1.34)
4.16

(1.07)
-.80

진로목표 확고하여 3.85
(1.07)

3.5
(1.33)

.84
3.42

(1.38)
2.68

(1.25)
1.6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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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비이공계 학사경고자는 ‘가족들의 지지로’, 이공계 학

사경고자는 ‘교수님의 도움으로’ 학업부진을 극복했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심층면담 결과

가. 학업 부진의 원인 

1) 이미 지친 첫 출발

우리 사회에서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공부를 매

우 잘해야 가능한 일이므로, 학생들은 대학 합격을 위해서 수년

을 전력질주 해왔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일찍부터 방대한 

양의 수준 높은 공부를 하는 한편, 공부를 위해서 다른 욕구들

을 포기하거나 유예해야 했다. 특히나 “A대에 지역균형 전형으

로 오기 위해 통과했던 내신 관리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윤하연, 비이공계)”같았고, 학생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공부를 한 이유에는 엄마의 간섭

과 강요도 많았다. 언제부턴가 ‘공부 잘 했니?’가 인사말

처럼 됐다. 방학 때는 엄마가 주도로 공부를 시키셨는데 

정말 억지로 억지로 했다. 그때 고등학교 수학의 정석도 

했지만, 정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종태, 이공계)

내신은 누군가가 더 얻을 수 있는 확보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밀어내는 낭떠러지 싸움이다. 남이 더 틀려야 내

가 점수가 잘 나오지 나만 점수가 좋다고 등급이 잘 나오

지 않는다. (박소은, 비이공계)

길고 치열한 수험생활을 거친 후, 이들에게 대학입학은 새로

운 출발이자 설레임이기보다는 오래된 목표의 상실이자 누적된 

피로감에 가깝다. 이들은 공부만 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심리”

와 공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싶을” 정도의 소진 상태

에서 대학에 입학한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보상심리가 생기더라구요. 너

무 아무 것도 안하고 공부만 하니까 1학년 때는 공부 생

각을 안 하고 싶은 거에요. 학업적인 것을 안 하고 싶기도 

했고 <중략> 저는 사실 중퇴를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었

어요. 왜냐면 저는 A대 입학이라는 것만 놓고 공부를 했

다보니까 그게 딱 성취되는 순간 탁 풀려버리는 것 같아

요. 모든 학업적인 욕망이..   (양민준, 비이공계)

대학에 와서 고등학교 때 공부한 시간만큼 공부를 놓았

다. 일부러 외면한 것도 있고 내신 관리에 질려버려서 대

학 공부가 뭔지 들여다보려는 의지를 버렸다. (김소연, 

비이공계)

앞서 설문결과에서 보았듯이, 학사경고의 학업적 이유로 ‘낮

은 학습동기’가 55.6%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Tab. 8), 

1학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이 전체 81명 중 23명

(28.4%)에 해당하는 등의 결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나 이공계의 경우, 1학년 입학 후부터 수강해야 할 

필수 과목이 많고, 실험 수업의 경우 학점에 비해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고 과제도 많다. 이는 학업동기가 낮은 학

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드랍을 일단 되게 많이 했어요. 1학년이 실험과목이 있

는데 그게 1학점인데 뭐 매주 보고서도 써야 되고 막 그

래서 한 3학점 정도의 역량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 한 17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모든 이제 

정석을 따르면, 근데 그렇게 하면 거의 뭐 20학점 넘게 듣

는 거니깐... (이종태, 이공계)

2) 재미없는 수업  vs 학습동기를 높이는 수업

소진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때와 다르지 않은 ‘지식습득’ 위주의 대학 수업은 학생들의 흥

미를 끌지 못했다. 책에 나온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은 “교수님

도 그리 수업에 열정적이지 않은데 왜 이걸 굳이 돈 주고 배워

야 하나, 책보면 다 아는 것을. 좀 교수님만의 의견이나 생각들

을 듣고 싶은데 그런 건 알려주지 않으시고”라는 반감을 일으

키고,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할 동기와 흥미를 찾지 못한다. “살

얼음판” 위에서, 혹은 “간섭과 강요”속에서 “너무 공부만” 하는 

동안 지친 학생들은 “학원”이나 “고등학교”와 차이점이 없다고 

느껴지는 대학 수업에 대해서는 동기와 흥미를 찾지 못하는 것

이다.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거랑 

별로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종태, 이공계)

일단은 학과 수업 위주로 듣는 커리큘럼이었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근데 이제 ○○과 자체가 외국어 교육과 인데 

○○어 자체가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사라진지가 좀 된지

라 ABCD부터 가르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학원

을 온 거야, 대학을 온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막 

예를 들어 소설책 같은 걸 읽히면서 토론하고 이런 걸 꿈

꿨는데 ABCD 알려주고 비행기가 ○○어로 뭐고 과일이 

○○어로 막 이런 거 배우는 게 너무 재미가 없었던 거 

같아요. (김소연, 비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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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나 흥미가 낮아진 상태라 하여도, 

이들에게 대학 공부의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

들은 “먹고 살기 위해” 졸업은 해야 하고 이루고 싶은 ‘미래’와 

‘장래 희망’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다 잡는 계기가 된

다. 강의계획서를 찾아보며 자신의 흥미에 맞는 수업을 신청하

고 재미있는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에 계속 다닐 힘을 얻는다. 

한편,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교수자의 태도에서 진

심을 읽기도 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문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교수자”에게 감명을 받기도 한다. 

학교 수업시간에 영혼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던 건 아

니고 좋아하는 수업 신청해서 듣고, 왜냐하면 수업이라도 

좋아하는 거 듣지 않으면 정말 학교에 올 이유가 없으니

까요. 그래서 막 문화의 이해라던지 실라버스(syllabus) 

재미있는 거 신청해서 수업 재미있어서 학교를 오려고 노

력도 하고, 수업시간에 필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박소은, 비이공계)

학생들을 진정으로 케어를 하려고 하는. 이름도 외워주

시고 불러주고,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언제 이름을 외워

가지고 지금 딴 짓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깜짝 놀라기

도 하고.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주고, 뭔가 테마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을 물어봐주시는. 그런 수업이 인상

적이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문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 그

런 교수자에게 많이 감명을 받고,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하

고 있고, 가르치려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대

학에서 수업을 하면 강사든 교수든 간에 연구자가 우선인 

게 대부분이잖아요. 교수는 그 다음이고. 근데 내가 교수의 

역량까지도 교수한다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을 때. 어떤 게 더 훌륭하

냐는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두 개가 다 보일 때 그 수

업이 좋다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소연, 비이공계)

3) 격차를 실감하는 대학 수업, 열등감의 심화

A대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생들에게 공부는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였다. 이들에게 높은 성적과 뛰어난 학업

적 성취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

자, 자신을 둘러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자부심의 원천이

었으며,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뿌리였다.

화학을 좋아했고, 선생님들 정말. 선생님 영향이 컸던 

거 같아요. 선생님이 정말 절 좋아해주셨고, 저를 이렇게 

어 제가 좀 칭찬에 약한 편인 거 같은데, 칭찬도 잘해주시고, 

하시니까 화학에 흥미도 많이 생겼고.. (최성현, 이공계)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공부는 엄마의 행복과 자랑과 

삶의 원동력이었고, 아빠의 사회생활의 윤활유였고 나에게

는 그런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받는 에너지였다 (김소연, 

비이공계)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 고등학교까지의 상대적인 우수함

은 대학에서 동료들을 보며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변화한다. 수

업시간이나 시험 등을 거치며 자신의 특별함은 더 이상 유효하

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며, 나아가 자신이 과연 “똑똑하고 

능력 있는” A대생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었는가에 대해 회의감

을 갖는다. 저학점자들 중 약 50%가 대학 입학 후 4개월 이내

에 좌절을 경험했다는 결과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학업

적 좌절과 심리적 위축이 매우 이른 시기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

여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대 바보가 있는데, 대학교 와서 

내가 1등 했다 자랑하는 거. 저도 이제 나름 고등학교때는 

되게 잘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막 과고 나온 애들도 있고 올림피아드 나

온 애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제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과학이나 지식에서. 그러고 성적도 

제가 노력한 만큼 안 나오니까. 좀 낙담했던 거 같아요. 

처음에... (최성현, 이공계)

그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애

들을 보면서 되게 잘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나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중략> 학교 외에서는 사람들이 A대

라고 하면은 막 기대하는 그런...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

런 모습에도 미치지 못하고 학교 내에서도 동아리에서도 

세미나를 한다고 했을 때도 다른 애들만큼 정리가 잘 되

는 것 같지도 않고. 수업에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뭔가 

다른 애들은 잘하는 것 같고... (이종태, 이공계) 

특히, 대학 수업에서 확인된 교수자의 “과대평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격차를 더욱 크게 실감하게 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

을 한다. 입학전형의 다양화에 따른 학생들의 선행지식 차이, 학

습 배경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들이 동일한 정도와 수준의 

학습경험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교수자의 태도와 수업운영은 

학생들은 배경의 다양성은 오히려 열등감을 경험하게 하는 기제

가 되기도 한다. 특히나, 이공계열의 경우 과학고와 영재고 등 

출신고교에 따라서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선행지식의 편차가 큰 

편이라 그로 인한 상대적 열등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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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수님은 저희를 과대평가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교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다 알

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략>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를 안 들어서, 물리화학도 어렵고, 이때가 열심히 했

는데 잘 안 나와서 낙담했어요  (최성현, 이공계)

○○과 ○○ 수업 중간고사 때는 논술형으로 쓰는 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논술을 태어나서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전개하고 결론을 내리는 걸 어

떻게 막 한글 같은 걸로 수정해서 논리정연하게 써본 경

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그래서 서술형 1-2문장 쓰

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논술로 나올지는 몰

랐거든요. 이건 정말 해본 적이 없는 답안 방식이니까 알

아도 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때 그

건 중간고사 끝나고 교수님께 찾아갔었어요. 저희 미술대

학 친구들은 이렇게 답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대학 들어올 때 논술 다하잖아”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박소은, 비이공계)

 특히 학업 관련 특성에서도 보았듯이, 이공계 학생의 경우에

는 수업의 난이도로 인한, 비이공계 학생의 경우 보고서 작성 

등의 글쓰기로 인한 어려움을 예상해볼 수 있었다.

나. 대처 및 극복

1) “내가 해결할 문제”, 혼자 감당하기

일단 학습부진을 경험하게 되면 학생들은 스스로 심리적 위

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고립되기 쉬운 

조건에 처한다. 휴학이나 잦은 결석 등으로 인해 친구들과 친해

질 기회도 놓치고, 낮은 학점을 만회하기 위해 결손된 수업을 

이수하거나 재수강을 하는 동안 “자꾸 수업이 밀려가”게 되면

서 “독강”과 “독학”은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 이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싫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며, 주위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악순환을 일으킨다.

학교만 오면 너무 숨 막히고 막 답답하고 강의실 뛰쳐나

오고 싶고 막 진짜 막 숨이 막히고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한 학기를 또 거르다보니까 약간 친구들하고 친해질 

기회도 조금 놓친 것도 있고 뭐 이래저래 그냥 다니기가 

좀 더 싫었던 거죠. (김소연, 비이공계)

저는 거의 항상 독학이었어요. 독강이었어요. 왜냐면 뭐 

저학년 때는 과수업을 안 듣고 다른 과를 들었고 고학년 

때는 고학년이니까 나 혼자 들어야 되고 해서 항상 독강

이었는데... (이종태, 이공계)

이 학기 이후로는 겹치는 수업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았

을거에요. 제가 자꾸 수업이 밀려나가니까. 제 동기들은 다

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는 밀려나니까 (최성현, 이공계)

이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은 학습부진이나 학사경고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다. 즉, 학업적 어려움에 대해 외부

에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극복하기 보다는 혼자서 감당

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

났듯이 학습부진을 경험할 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70% 이상의 학생이 아니라고 답하였고, “딱

히 도움을 요청할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학업부진의 원인은 나에게 있었고 이러한 원인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결국 나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주변의 조력, 힘을 얻는 교수의 격려

학생들이 학습부진이 혼자서 극복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변의 조력은 학습부진을 극복해가는 데 직간접적인 영

향을 끼친다. 지도교수와의 면담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나아가 자신의 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자극이 되기도 한다. 

면담을 두 번째 간 건데 지도교수님이 너는 정치 쪽으로 

갈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단식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이러다보니

까 시간이 없었다, 바빴다, 이랬더니 교수님이 서울역에 

거지도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그런 말이 좋은 말

은 아니지만 뭔가 저는 사실 바쁘다는 핑계를 마음속으로 

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뭔가 바쁘니까 뭔가를 하

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바쁜 거는 

핑계밖에 되지 않고 네가 뭘 하는지 네가 알아야 된다, 네

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때 

완전 띵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볼래요 띵 

했다는 게.) 그게 뭔가 그때부터 뭔가 정확한 삶의 목표를 

갖지 않으면 그냥 방황만 하게 될 거... 내가 지금 그냥 회

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

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없어

요. (이종태, 이공계)

또한, 학생이 가진 개별성과 차이점을 알아봐주고,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교수자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

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특히, 학습부진을 겪으며 불성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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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자신

의 능력에 회의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교수자의 관심과 격려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재검토하게 하고, 자신의 강점

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학생들은 교수자의 격려를 통해 자신

이 잘 할 수 있는 영역과 능력에 주목하게 되며, 그것을 발판으

로 삼아 자존감을 유지하고 이후 진로를 계획하기에 이른다.

2015년부터 2017년 전까지는 그림을 거의 아예 안 그

렸어요. 아예 안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도 그림

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미대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듣고는 했지만 그냥 제가 제 그림 좋아하고 그래

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안했거

든요. 그런데 그걸 교수님께서 아시면서 저한테 그 때 힘

들어서 그림 못 그리고 했던 걸 오히려 대학원 와서 그림 

못 그리고 한 걸 매꿨으면 좋겠다. 너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주셔서 처음으로 내가 A대 대학원에 갈만

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나같이 이렇게 학

고 받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A대 대학원에 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때부터 대학원 준비를 했죠.   (박

소은, 비이공계)

꾸역꾸역 (수업을) 두 개 정도 들었는데 다행히 두 개 

중에 하나 들었던 수업이 ○○과 전공인데 거기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셔서 그래서 저를 격려를 많이 해주셔가

지고 <중략>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알아봐주시는 것 같

아요. 제가 약간 그 수업이 외국 영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제 약간, 약간 평론 같은 거 좀 써보고 비평 써보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제가 좀 잘

할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단답

형은 잘 맞추고 서술형은 잘 못쓰는데 저는 수업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답형은 거의 못 맞췄는데 서술형 점수가 

좋다고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수업 출석률도 낮은데 이 정

도 분석한다는 거는 분명 기본 자질이 있는 학생이고 능

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진로를 정할 때 이런 걸 생각을 해

보라,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셔서 저도 워낙 좋아하는 

거였고 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김소연, 비이공계)

3) 전문적 상담, 학습지원프로그램

지도교수와의 면담과 지지 뿐만 아니라 학습상담을 비롯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는 역기능

적인 인식과 태도를 검토하게 하고,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함께 

연습함으로써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때 그 학습상담실 선생님이 30, 20으로라도 괜찮으니

까 계속 나와 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30, 

20으로라도?) 100이 아니면 0이다, 라는 식으로 놔버리지 

말고 제가 좀 그러는 성격이라는 거를 얘기하시면 파악을 

하신 거죠.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완벽하게 할 거 아니면 

안 해. 약간 이래버리니까 그냥 휴학. 1년 통째로 휴학. 

어, 아무래도 이번 학기는 망했어. 그냥 그럼 다 버리고 

내년부터 다시 다녀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뒤

처지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느껴진 거죠. 그전까지는 아 

그래도 스물한 살이야 막 이랬는데 언제 보니까 스물다섯 

살인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20, 30이어도 좋으니까, 서른에 졸

업해도 되니까 진짜 얇게라도 와 봐. 해가지고 두세 과목

이라도 듣자 라는 생각으로 왔었던 게 지금까지예요. (김

소연, 비이공계)

학습상담실을 이용하면서 그때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좀 시험 전에 제가 공부를 되게 못하거든요. 시험이 많이 

남으면 그래도 좀 공부를 하는데 시험이 막 내일이고 아

니면 일주일 전만 해도 공부를 잘 못해요. 그거를 제가 많

이 두려워한다는 걸 그 때 알았어요. 네. 사실 저 수능 하

루 전 수능 일주일 전에도 거의 공부 하나도 안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다는 거를 거기서 알았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해나가는 거를 그때 좀 배웠어요. 벽돌을 쌓

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제가 그때 계절 학기는 잘 봤어요. A? A+, A-, 이렇게 받

았어요. (이종태, 이공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긴 수험생활과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심리적 소진 상태에

서 대학에서의 첫출발을 맞이한다. 대학에 입학하여 본격적으

로 꿈을 이루기 위한 학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목표상실과 동기저하가 크게 작용한다. 더욱이 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는 동료학생들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실감하고 능력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등 심리적 위축

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고립되기 쉬우며, 

학습부진을 혼자서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는 대학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하고, 교수자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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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학생들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심리

적 위축을 부추지만 반면, 자신의 학문에 열정을 가진 교수자의 

태도나 학생들에게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보이는 교수자의 태

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강의”로 여겨져 학업에 대한 동기

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지도교수와의 따뜻한 관심이나 

면담 등은 자신의 시선 밖에서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

련해주기도 한다. 학내 학습상담 관련 기관의 도움은 자신의 역

기능적인 학습태도와 전략을 검토하고 극복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대학 입학 당시 성적 우수 학생들의 학업 성취 회

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동년 집단 

대비 학업성취도 상위 0.1%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A대학을 연

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입학 당시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인 학생

들이 대학 입학 이후 보이는 학업부진의 특성 및 원인과 극복 

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전공 계열을 이공계열과 

비이공계열로 구분하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학업 부진의 원인

과 대처 양상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특성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업부진자와 비이공계 학업부진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 및 진로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

았다. 이공계 및 비이공계 학업부진자들은 본인이 원해서 전공

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진로 계획은 뚜렷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비이공계 

학생들이 좀 더 높았고, 전공 진로 일치도, 학과 참여도는 이공

계 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았다. 

둘째, 학업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이공계 및 비이공계 저학

점자와 학사경고자 모두 학업성취만족도 및 성적중요도는 낮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입학 첫 학기부터 학업 좌절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계열에 상관없이 모두 

학업 관련 어려움의 이유로는 시간관리 및 시험 준비의 어려움

을 꼽았으나, 이공계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족 및 수업 난이도를 

보다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 셋째, 대학생활 및 적응 특성은 다

음과 같았다. 계열에 상관없이 학사경고자 집단이 저학점자 집

단보다 대학생활만족도, 주변인 만족도 및 자신에 대한 만족도

가 낮았다. 반면, 이공계 저학점자 및 학사경고자들은 비이공계

에 비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더 낮게 지각했다. 넷째, 학업 부

진을 경험하는 시기는 보통 1~2학년이며, 저학년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전공이 학업부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공계 

학사경고자들이 비이공계 학사경고자들보다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및 비이공계 학업부진자가 지각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시간 관리 및 생활 관리가 어렵다

는 응답이 계열 공통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공계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거나, 학습 전략을 모른다는 학

업적인 이유가 비이공계 학생들보다 많았다. 반면, 비이공계 학

생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이공계 학생들보다 낮은 학점의 원인

으로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담 결과

에서는 상위권에 입학한 학생들은 긴 수험 생활과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심리적 소진 상태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반면, 공

부를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에 대한 흥미

가 떨어진 상태였다. 게다가 주변에 자기보다 똑똑하다고 생각

되는 친구들의 등장과 학생에 대한 교수들의 과도한 평가는 자

신감을 저하시키고, 심리적 위축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인 반면, 각자 수강하는 수업이 다르므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느껴

졌다.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과 비이공계 학생들이 학업부진

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이들은 모두 별다른 대처 

방법을 세우지 않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보다 2배가 많았다. 다만, 이공계 저학

점자들이 비이공계 저학점자들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정

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계열에 상관없이 학업

부진을 극복한 이유로 스스로 마음을 다잡은 것을 가장 중요하

게 느끼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는 진로 목표를 확고하게 설정했

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공계 학사경고자들은 비이

공계열 학사경고자들에 비해 교수님의 도움으로 극복했다는 응

답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수는 적었으

나, 심층 면담에서 드러난 학업부진 극복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

면, 교수의 상담이나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은 이를 

통하여 많은 격려를 받고, 역기능적 사고와 학습전략을 수정하

면서 학업부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및 향후 과제

위의 결과를 토대로 상위권 대학에서의 학업 부진을 경험하

는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학업 부진 학생들이 학업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

로 지각하고 있는 시간관리 및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교육 프로

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시간 관

리의 실패가 학업수행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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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과제 및 시험에 들이는 노력이 적었고, 수업 외 시간에는 

전공공부보다는 취미활동과 동아리 및 과외활동, 인터넷 및 게

임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 와서 갑자기 늘어난 

자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학업부진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학습 습관이 잡혀 있지 않고, 고교 때

보다 공부에 적은 시간을 들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벼락치기 하

는 등의 습관이 학업 부진의 원인이라고 보고하는 선행 연구(이

지희･신효정, 2017; 장애경･양지웅, 2013)들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 교교 때보다 자유 시간이 많아졌지만, 이를 학업에 할애

하기보다는 대학 이후로 미룬 다른 것들에 대한 보상심리(김계

현 외, 1995)로 인해 적절한 시간을 공부에 쏟지 않는 것이다. 

시간관리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한 대학공부 수행을 위한 

기본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

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학업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입생 기간 동안 이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공계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 학생들이 학업 부진의 원

인으로 지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초학력부족 및 수업 난이도

로 인한 어려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열의 경우 비이공

계에 비해 학업부진의 원인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

라기보다는 기초학력의 차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이나 교수의 개별적인 관심과 조력, 긍정적인 피드백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A대학에서도 이공계 학업부진자

들을 위한 멘토링 및 튜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수 및 

기간에 제한이 있고, 시간을 따로 내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존재

한다. 대학 영어 수업에서 수준별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과 유사하게, 이공계열 교과목도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학습 수

준차를 고려하여 기본기를 닦을 수 있는 기초 과목을 학점 인정

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평가 

방법에서도 개인별로 향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지원은 

이공계열 학업부진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회복하게 하고, 상대

적인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학업을 지속해 가는데 실제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

었다.

셋째, 학업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기 탐색 및 진로 교

육 프로그램을 필수 과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상위

권 대학의 이공계 학업부진자들도 스스로가 원해서 해당 전공

을 선택했고 전공 진로 일치도에 있어 비이공계 학생들보다 높

았으나, 진로계획은 미정인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즉 이들은 

높은 성적에 맞춰서 혹은 전망이 좋아서 전공을 선택했으나, 구

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 

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학사경고자들이 학

습동기가 부족하다는 선행 연구의 일관된 관점과도 일치한다

(강순화 외, 2000; 박종향 외, 2017; 이지희･신효정, 2017; 임

이랑･오인수, 2016). 대학 입학이라는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룬 

후 허탈감을 빨리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전공을 통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앞으로 어

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교

과 프로그램은 이들의 학업동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업부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노

력한 결과이거나 진로 목표가 확고해서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자기

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전공 관련 진로교육 및 

지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홍성연, 2016). 

이를 위해 저학년 시기에 상대적으로 학업 부담이 적은 자기 탐

색 및 진로 탐색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신입생 시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학습부진을 

경험하는 학기는 주로 1학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사경

고자들이 보통 1학년 및 저학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

구(김계현 외, 1995; 김명찬, 2013)들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대학 

신입생들은 전환기 특유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를 상세히 연구

하여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이를 통

해 전환기에 겪는 어려움들을 완화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업부진자들은 낮은 학점을 받은 직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혼자 고민하거나,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며 도움을 요청할 경우, 그 대상은 주로 친구, 선배, 

부모님 등이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고교 때까지 학업 면에서 우수

했던 학생들도 대학에서 처음 겪는 학업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은 

미숙하다(장애경･양지웅, 2013). 본 연구 면담에서도 드러났듯이 

고교 때까지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들은 주변 도움을 받는 데 익숙

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은 자신의 학업부진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대인관계를 멀리하려

는 경향까지 보였다. 따라서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

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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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공계 학업 부진자들에게는 담당 교수의 관심과 지

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이공계 학사경고자들은 학업부진의 극복 이유로 ‘교수

들의 도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이공계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았다. 즉,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수의 개별적인 지

원이나 관심이 이들의 학업 부진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것으로 보인다. 면담 결과에서도 출발선은 다르지만 각자의 수준

에서 수업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학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교수의 관심과 배려는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회복하는 힘

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에게 담

당 교수의 격려 및 지원, 전공에 대한 안내는 이공계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내 상담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문제

로 학업부진을 겪는 학생들은 교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하

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 제

공하는 심리 상담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학생들이 5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내 상담 센터에 대한 접

근성을 높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대학입학 후로 미루어 두었던 심리적 갈등이나 

심리적 사춘기는 대학공부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서는 심리 검

사를 활용하여 심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학생들의 상태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내 상담 센터와의 연계 방안이 적극적으

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여 상

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습 배경과 특성을 토대로 도출

해낸 결과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즉, 

이러한 특성과 양상이 전체 한국대학으로 확장하거나 일반화하

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부진을 겪는 학생들은 일반

적으로 설문조사나 심층면담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들 가운데 일부일 것으로 예상된

다. 본 연구에서도 비이공계 학사경고자의 경우 참여자의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더욱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

계 분석을 활용한 학사경고자 연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이공계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위권 대학 이공계에 진학한 학생들

의 학업 부진의 특성, 원인 및 극복 방법에서의 차이점을 상세

히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시도하였

다. 후속 연구에서는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업우수 학생들과 

학업부진 학생들과의 차이점을 보다 상세하게 비교해 본다면, 

학업부진자들의 학업 관련 어려움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

이며, 보다 폭넓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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